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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1화 이미지.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연출 김민, 강나래)이 색다른 오피스 코미디 물로 시청자들로부터 극찬 세례를 받으며 첫 화부터 이
목을 집중시켰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은 위기의 중소 마케팅 회사 DY기획을 배경으로 AZ와 GenZ 사이에서 ‘낀대’가 되어가는 MZ들의 오
피스 생존기.

공개된 1화는 신동엽 대표가 이끄는 마케팅 회사 DY기획에 입사하게 된 84년생 반전 비주얼 신입 대리 현봉식의 첫 출근길로 시
작됐다. 대표 신동엽, 부장 김민교, 과장 이수지, 대리 현봉식, 주임 김원훈, 사원 지예은과 차정원(카더가든) 그리고 인턴 심자
윤(STAYC 윤)은 출근길부터 ‘어디서 본 적 있는’ 현실 직장인 빌런들과 소름 돋는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웃음 사냥에 제대로 성공
했다.

특히 DY기획에 갓 이직한 신입 대리 현봉식은 첫 출근부터 모든 직원의 지각으로 텅 빈 DY기획 사무실을 보며 “과연 옳은 이직이
었나” 불안감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여줘 웃음을 선사했다. 알람을 듣지 못해 늑장을 부린 주임 김원훈은 영리한 두뇌 회전으로 지
각 이슈를 겨우 모면하는가 싶더니 ‘앙숙’ 후배 차정원의 팩폭으로 진땀을 흘렸다. 이마저도 모자라 기획 회의 도중 후배 지예은에
게는 면전 쌍욕 퍼레이드까지 맞는 등 8인의 출연진은 ‘낀대’ MZ 세대부터 ‘노답’ Gen-Z세대 직장인들로 완벽 변신하여 시청자들
을 홀렸다. 게다가 주임 김원훈을 총대로 연봉 인상을 도모했으나, 신동엽 대표의 눈짓 한 번으로 원훈을 ‘칼손절’하는 모습을 보여
준 DY기획 임직원들의 풍경은 현실 직장인들의 찐 고충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시청자들의 ‘웃픈’ 공감대를 자극했다.

첫 화 게스트이자 ‘저속 노화 도시락’의 광고 모델로 DY기획을 찾은 배우 혜리의 활약도 돋보였다. 혜리는 현실 직장인으로 변신한
출연진들과 밀고 당기는 입담과 거침없는 애드리브 열전으로 색다른 케미를 선보이며 DY기획을 제대로 흔들어놨다. 이어진 광고
촬영 현장에서는 DY기획의 조악한 촬영 현장 상황에서도 프로페셔널한 포즈까지 취하며 온몸을 아끼지 않는 열연으로 첫 화부터
큰 웃음을 안겼다.

시작부터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오피스 코미디 물로 초대박 조짐을 보인 ‘직장인들’은 대본 반, 애드리브 반이라는 색다른 장르 탄
생의 위용을 과시하며 역대급 스케일을 드러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출연진들의 현란한 애드리브에 다들 ‘웃참’에 안간힘을 내는
모습으로 신선한 웃음을 유발하는가 하면 직장인들에게 현타를 자아내는 다양한 현실 이슈들을 리얼한 연기로 제대로 긁어줬다.
다큐멘터리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톡톡 튀는 자막 효과부터 주변의 흔한 일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리얼한 극 전개도 시청
자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기존 오피스 코미디물의 판도를 뒤흔들 찐 현실 같은 날것의 느낌으로 신선함을 선사하는 ‘직장인들’을 향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
겁게 터지고 있다. “쿠플 근본 프로그램이 돌아왔다. 애드리브 상황이 너무 웃기고 향수 돋음. 오래오래 길게 해주세요”, “진짜 직장
인들 현실판이다”, “요즘 본 것 중에 제일 웃기네”, “요새 웃을 일이 없었는데 덕분에 많이 웃었다”, “정말 미친 듯이 웃었네. 애드리
브 정말 감동적”, “대사가 애드리브인지 신선한 느낌이 나서 재밌다”, “뭐지ㅋㅋ 왜 나 보면서 웃고 있지ㅋㅋ”, “혜리도 고정으로 안
되나요” 등 DY기획 임직원들로 분한 출연진들의 폭발적인 애드리브 차력쇼와 첫 화 게스트 혜리의 밀고 당기는 육탄 방어전이 주
는 절묘한 케미스트리로 역대급 웃참주의를 유발한다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극사실주의 오피스 코미디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시청자들의 웃음 코드를 제대로 저격한 ‘직장인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 8
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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